
23명의 노동자를 한순간에 죽음으로 내몬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진행된 수사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지만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수사를 미루는 사이 살인자 박

순관은 선임한 대형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진실과 정황을 은폐, 축소,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

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으로 살인자 박순관의 구속수사를 요구합니

다. 진실을 가리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은 박순관에 의해 저질

러지는 제2, 제3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는 지금 당장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아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깊은 관심과 연대로 함께 하며, 

죽음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노동자, 시민의 이름으로 살인자 박순관

에게 구속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연번 이름 주소(읍, 면, 동까지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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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살인자 박순관 구속수사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 서명운동 기간 : 8월 20일(화) ~ 9월 3일(화)까지 2주간 진행 

○ 서명 제출 : 노동부, 경찰청에 서명 전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